
축 사 

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개최하는 년 수화사랑음악회“2014 ”

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. 

만드는 따뜻한 음악회가 매년 열릴 수 있는 것은 해성스님과 

연화원 가족들의 소중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

집니다.

 

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 

대한 편견이 남아있는게 사실입니다 금일 음악회는 장애인과 . 

비장애인이 함께  만드는 공연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, 

선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. 

부처님 제자 중에 천안통을 얻어 진리의 실상을 낱낱이 알   

수 있었던 천안제일 아나율존자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또한 지. 

적장애인이었던 주리반특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덕을 잘 활용

하고 정진하여 아라한의 단계에 올랐습니다 이렇듯 경전 속. 

에는 장애인 수행자가 인욕과 지혜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습

니다. 

 



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

고 그 하모니가 울려 퍼져 온 세상에 전해진다면 우리사회도 

행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화답해 올 것입니다.

우리 불교계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 장애인 , 

복지 활성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

하여 방방곡곡 자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 

장애인 여러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 

우리 모두는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줘야 

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수화사랑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하. 

며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, . 

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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